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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12월 내수회복 불투명
전경련, 화학산업 BSI 가중지수 114 전망 … 정유업종은 호황기 도래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선자금 수사 등 경제 내외적인 불확실성을 더 크게 우려하면서 12

월 경기전망을 다소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업종은 계절적 호황을 맞아 경기호전이 예상됐고 제약 및 화학제품도 평균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고

무 및 플래스틱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8.7로 4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실적 BSI도 98.9로 떨어져 1년만에 지수 100 이상을 회복한 10월의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월의 경기가 전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기업보다 많

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반대를 뜻한다.

중화학공업(100.8)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정유산업의 호황과 선박 등 제조업(142.9) 호전전망에 힙입어 비금

속광물, 철강 등의 부진전망에도 불구하고 소폭 호황을 전망했다. 정유(175.0)는 환절기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

에 대한 기대, 내수증가 예상으로 전월대비 큰 폭의 호전이 전망됐다.

또 제약 및 화학제품(93.9)은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과 내수회복 불투명 등으로 전월대비 부진을 전망했으나 

가중지수는 114.0으로 대기업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무 및 플래스틱(77.8)은 계절적 비수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부진을 전망했으며, 실적도 77.8로 부진했다.

BSI 가중지수(2003.11-12)

구  분
종합경기 내  수 수  출 투  자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전산업 103.1 103.0 105.0 123.0 112.4 93.2 104.0 105.5

중화학공업 114.2 112.3 111.3 120.0 139.4 108.8 110.0 113.7

제약/화학제품 102.3 114.0 100.7 102.2 116.5 108.6 103.2 105.8

정  유 123.0 165.7 159.4 200.0 106.0 77.1 108.4 108.4

고무/플래스틱 89.4 81.5 80.8 115.8 97.2 115.1 98.3 95.0

전경련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수출호조의 지속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이 12월 경기전

망을 다소 비관하고 있는 것은 카드사 부실문제, 신용불량자 급증 등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고 

대선자금 수사의 확대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대외신인도 추락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특검법안 거부를 둘러싼 정쟁의 심화로 FTA 비준과 2004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노동계의 

강경투쟁과 농민들의 강경시위 등 사회전반에 퍼진 집단이기주의와 강경투쟁 분위기 역시 국내외 투자자들에

게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08>

구  분
고  용 채산성 자금사정 재  고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전산업 95.8 109.6 122.7 101.4 106.3 107.7 103.6 104.2

중화학공업 96.6 110.2 142.8 103.6 111.1 112.1 100.3 101.7

제약/화학제품 94.0 97.6 99.6 111.6 105.9 107.2 98.0 105.3

정  유 116.4 127.6 200.0 119.2 105.3 105.3 100.0 100.0

고무/플래스틱 134.9 100.0 98.7 84.8 105.5 96.2 100.0 115.0


